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2023, Vol. 13, No. 4, 141-161.

http://dx.doi.org/10.34226/gcl.2023.13.4.141

The Impact of Parenting Attitude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 Self-Esteem

Lee, Sungsim1)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1) Author: Lee, Sungsim, Research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2, 34 Da-gil, Bomun-ro, 
Seongbuk-gu, Seoul, Korea, 02844 / E-mail: simi7@nate.com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s' self-esteem using a latent 

growth model,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YCPS 2018) 

of the Korean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 which included 2,160 participants (1,158 males and 

1,002 females) who responded faithfully to relevant variables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in 2018.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 self-esteem gradually decreases with age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of the unconditional model of adolescent self-esteem, 

indicating tha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is individualized. Third, parenting style warmth, 

rejection, autonomy support, coercion, structure provision, and inconsistency were analyzed as 

predictors, finding that; except for coercion, warmth, rejection, autonomy support, structure 

provision, and inconsistency were all predictors of initial self-esteem, and rejection, autonomy 

support, structure provision, and inconsisten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rate of change.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examined longitudinal changes in adolescent self-esteem, an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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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개인차가 있는지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

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의‘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YCPS 

2018)’데이터 중 2018년에 중학교 1학년,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의 총 4년 데이터

를 사용하여 관련 변수에 성실하게 응답한 2,160명(남학생 1,158명, 여학생 1,002명)의 데이터를 사

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청소년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 자아

존중감의 발달궤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무조건 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발달궤적은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

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강요를 제외한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비일관성 모두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거부,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비일관성은 변화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청소년, 잠재성장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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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생애 단계에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며, 부모와 사회

의 규칙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자아 인식과 자기 평가에 민감한 시기

이다. 청소년기의 자기인식과 자기평가는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며, 문제해결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초가 된다(Hong, 2020). 청소년기는 학업과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

념을 형성하는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Park & Kim, 2023).

심리적 발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인 중의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다(Hwang & Gao, 

2023).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존중받을 만

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개인의 내적 변인이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청

소년의 또래 관계, 삶의 만족, 진로 발달 등과 같은 청소년기 발달과업에 영향을 주어 발달

을 촉진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Lee & Lea, 2020).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환

경의 영향을 받는데, COVID-19 팬데믹은 이전과 달리 비대면 교육 및 교우관계, 부모의 양

육 상황, 부모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렇게 달라진 상황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Park, 2023).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eizer 

et al., 2019).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며, 부모는 최초의 인적 환경이며,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로 자녀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2021). 자아존중감은 오랜 시간 함께한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

는 것으로, 부모와의 유대감, 수용적인 태도와 같은 부모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Park, 

2021). 부모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보편적인 태도나 행동을 의

미한다(An et al., 2016; Cha et al., 2019; Kim & Cho, 2017).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사

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자녀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 Kwak, 2020).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

고, 학교적응 수준도 향상시키지만(Cha et al., 2019; Kim et al., 2021), 부정적 양육태도는 또

래와의 싸움, 규칙위반, 학교 부적응 행동을 유발한다(Kim & Lee, 2018; Park, 2021). 부모양

육태도는 실제 부모의 양육방식보다 청소년이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지각

하는가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An et al., 2016). 이는 부모는 스스로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



144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3.No.4.

로 인식하여도 자녀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부모 행동양식에 대한 주

관적인 인식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Kim, 2021). 청소년은 부모의 행동양식을 학습하여 모

방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익히며 성장하고 발달한다(Jeung, 2016). 

Robertson & Simons(1989)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경

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 발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할 때 주위의 영향으로 성장발달 상의 변화를 겪으며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Ju et al., 2019). 이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연구를 메타분석 한 Pinquart & Gerke(2019)는 둘 사이의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면서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국내의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을 매개요인으로 살펴보거나(Cha et al., 2019; Jeon & Kim, 2016; Kim, 

2018; Park, 2021; Rhee & Lee, 2017; Yoo & Kim, 2023) 자아존중감에 대한 횡단적 연구로 

설계되었기에(Bae & Nam, 2023; Kim et al., 2021; Kim et al., 2023; Lee & Lea, 2020; Yim 

& Kim, 2020),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이하 KYCPS 2018)’의 데이터 중 2018에 중학교 1학년이며, 2021년 고등

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의 총 4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추정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존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개인의 내적 변인이다(Rosenberg, 1965). 청소년의 자존감은 자

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또래 집단을 포함한 가까운 환경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평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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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Harter, 1993). 

국내에서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인식,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Hwang & Gao, 2023). Yoo & Kim(2023)은 자아존중감은 타인이 자신을 보

는 관점과 태도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자기 평가를 

내리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평가로 자신을 가치 있게 보고, 자기에 대

한 수용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자아개념으로 정의하거나(Lee & Lea, 2020), 자신에 대한 기

치와 능력 및 긍정적, 부정적인 판단 및 심리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Kim et 

al., 2023). 자아존중감이란 한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느끼고, 지각하고, 경험하

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와 타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개념을 형성하며, 이것을 활용하

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적이고 판단적인 평가체계라고 정의한다(Mun & Choi, 

2015).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실수를 해도 자신을 지나

치게 부정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Hwang & Gao, 

2023).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에, 청소년 초기부터 청소년 자아존중감

에 세밀한 접근을 하는 것은 이후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Yoo, 2017). 

2. 부모양육태도

Jannah et al.(2022)는 자녀를 교육하고 돌보는 부모의 경험, 전문성, 자질 및 책임을 포함

하는 양육방식으로 부모양육을 정의한다. 부모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며 나타나는 부모의 

일반적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하거나(Park, 2021),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중 지속적으로 나

타내는 태도나 행동양식 등이 자녀에 의해 지각된 것으로 정의한다(Yoo, 2021). 부모양육태

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태

도와 행동이다(Kim, 2022). 

부모양육태도는 긍정적(따뜻함), 부정적(엄격함)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되거나(Queiroz et 

al., 2020), 3차원 모형(애정-거부, 자율성지지-강요, 구조제공-비일관성)으로 보는 관점과 6

요인(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따스함, 강요, 혼란, 거부)로 보는 관점이 있다(Kim & Lee, 2017; 

Skinner et al., 2005; Yoo & Kim, 2023). 6요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전 

생애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은 긍정적 양육태

도로 거부, 강요, 비일관성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였다(Kim, 2022; Skinne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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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간의 관계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3개국의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 따뜻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내

면화 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inez et al., 2020). 스페인 청소년

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따뜻한 부모양육태도

를 보이는 가정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Queiroz et al., 2020).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 한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nquart & 

Gerke, 2019). 인도네시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u et al., 2021). 

국내의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 et al., 2019; Kim, 2018; Rhee & Lee, 2017; Yoo & Kim, 2023).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가치하다고 느

끼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et al., 2021; Lee et al., 

2021).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KYCPS 2018’ 자료 중 2018년~2021년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KYCPS 2018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양상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파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8년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2개의 코호트를 대상으

로 한 1차 조사가 시작되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1). 이 연구에서는 2018년 중

학교 1학년이며 2021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4년간 변수로 

사용된 문항에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2,160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남학생은 1,158(53.6%)

명, 여학생은 1,002(46.4%)명이었다.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147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이 연구는 KYCPS 2018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1개의 종속변수(자아존중감)와 부

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따스함, 겁,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인 6개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다루고자 한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로 긍정

문항 5개, 부정 문항 5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부모양육태도는 Kim & Lee(2017)가 한국판 청소년동 동

기모형 양육태도척도(PSCQ_A)를 타당화한 척도로 따스함, 겁,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각각의 하위변인은 4문항씩 총 24문항이며, 응답방식은 4점 척도이다(1:전혀 그렇

지 않다~4:매우 그렇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변인 설문문항

자아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부모
양육
태도

따스함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거부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자율성 
지지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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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척도 신뢰도

자아존중감

1차년(2018)
1: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868
2차년(2019) .847
3차년(2020) .837
4차년(2021) .829

부모 양육 태도

따스함

1: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913
거부 .793

자율성 지지 .884
강요 .775

구조제공 .793
비일관성 .803

<표 2> 측정변인 및 신뢰도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SPSS 25.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추정하고,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측정된 종단자료

를 이용하여 변화의 크기를 분석하는‘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Heo, 2013). 먼저 예측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성장모형을 검증한 후

([그림 1] 참고), 예측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그림 2] 참조). 

강요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
하신다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구조
제공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비일
관성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 역문항        
출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아동·청소년용(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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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아존중감의 분석 무조건모형 [그림 2] 자아존중감의 분석 조건모형

Ⅳ.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청소년 중1~고1까지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의 따스함, 거부, 자율성,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왜도와 첨도 절대값이 각각 정규분

포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중1부터 고1까지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중1~고1까지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의 따

스함, 거부, 자율성,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청소년 자아

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중 부정적 태도인 거부, 강요, 비일관성은 모두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긍정적 양육태도인 따스함, 자율성, 구조제공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상관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관성 있게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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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무조건 모형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추정해 보았다. [그림 3]과 같이 변화율(slope)은 0, 1, 2로 하고, 초기치(intercept)와 측정변

인의 경로계수는 1로 하는 선형변화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는 TLI=.990, 

CFI=.992, RMSEA=.039로 적합도 기준에 양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5>에 

나타난 초기치의 평균은 2.987(p<.001)이었으며, 분산은 .010(p<.001)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

아존중감의 초기치에 유의한 개인차가 나타났다. 변화율은 평균 -.033(p<.001)로 나타나 자

아존중감이 청소년 시기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변화율은 분산은 .004(p<.001)

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유의한 개인차가 있음이 나타났다. 초기치와 변화율

의 상관관계는 -.019(p<.001)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중학교 1학년 시기

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

다. 

χ2 df p TLI CFI RMSEA

무조건모형 21.399 5 .001 .990 .992 .039

<표 4> 무조건모형의 적합도 지수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중1자아존중감 1
②중2자아존중감 .463** 1
③중3자아존중감 .440** .501** 1
④고1자아존중감 .319** .407** .516** 1
⑤따스함 .449** .289** .253** .180** 1
⑥거부 -.387** -.237** -.213** -.140** -.465** 1
⑦자율성 .449** .267** .239** .126** .732** -.460** 1
⑧강요 -.292** -.187** -.138** -.089** -.319** .486** -.401** 1
⑨구조제공 .350** .191** .150** .087** .528** -.263** .526** -.228** 1
⑩비일관성 -.380** -.239** -.202** -.147** -.410** .481** -.452** .573** -.324** 1

M 3 2.94 2.92 2.89 3.38 1.76 3.36 2.17 3.06 2.04
SD .51 .45 .45 .43 .57 .63 .57 .66 .54 .64
왜도 -.23 .07 -.15 .05 -.53 .83 -.53 .21 -.28 .25
첨도 -.21 .09 .48 .42 -.24 .84 -.25 -.22 .74 -.13

 ** p<.01

<표 3>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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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분산
초기치 2.987*** .010***

변화율 -.033*** .004***

공분산 -.019***

*** p<.001

<표 5> 무조건모형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그림 3] 자아존중감의 무조건모형

3.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의 하

위변인인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을 설정하였다. 무조건모형에 

예측변인들을 투입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조건모형의 적합도는 

TLI=.975, CFI=.990, RMSEA=.045로 적합도 기준에 양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7>과 [그림 4], [그림 5]를 보면, 부모양육태도 중 따스함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초

기치(β=.217,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따스한 양육태도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거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β=-.19, 

p<.001)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변화율(β=.163, p<.001)에 유

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부모의 거부하는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를 낮추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아존중감의 초기치(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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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변화율(β=-293, 

p<.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감의 감소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의 구조제공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β=.119,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변화율(β=-.204, p<.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구조제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

며, 자아존중감의 감소가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양육태도의 비일관성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β=-.18, p<.001)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의 변화율(β=.106, p<.05)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비

일관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감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 p<.001

경로 B β S.E. χ2

따스함→자아존중감의 초기값 .132 .217 .022 5.932***

따스함→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06 -.037 .009 -.627

거부→자아존중감의 초기값 -.105 -.19 .017 -6.379***

거부→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23 .163 .007 3.375***

자율성 지지→자아존중감의 초기값 .118 .194 .023 5.225***

자율성 지지→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46 -.293 .009 -4.871***

강요→자아존중감의 초기값 -.009 -.016 .016 -.532

강요→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08 .061 .007 1.237

구조제공→자아존중감의 초기값 .077 .119 .018 4.157***

구조제공→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34 -.204 .008 -4.393***

비일관성→자아존중감의 초기값 -.098 -.18 .017 -5.803***

비일관성→자아존중감의 기울기 .015 .106 .007 2.111

<표 7> 조건모형의 경로계수

κ2 df p TLI CFI RMSEA

조건모형 95.933 18 .000 .975 .990 .045

<표 6> 조건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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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와 이 변화에 부모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의 2018년부터 2021년(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그림 4] 자아존중감의 조건모형(비표준화 계수)

[그림 5] 자아존중감의 조건모형(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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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또한, 이 변화에서 부모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2014년 청소년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살펴본 Hwang & Gao(2023)의 연구와 반대 결

과이며, 중학교 시기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Lim & Lee(2016)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1까지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난 Park(202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것은 인지적 발달

과정에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형식적 조작기로 들어서는 초기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

한 인식과 지각이 예민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일 수 있다(Lee & Lea, 2020). 또한, 청소년 자

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간의 상관이 일관성 있게 낮아지고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

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무조건 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발

달궤적은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개인별로 동일하지 않으며, 예측변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03년~2005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연구한 Chung(2007)의 연구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Lim & Lee(2016)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은 부

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초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의 감소 

속도가 느려 연령이 증가하여도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수준이 낮지만, 초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수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강요를 제외한 유형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비

일관성 모두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거부, 자율성지지, 구조

제공, 비일관성은 변화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시기

에 부모의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비일관성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초기 자아존

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

형성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Lee & Lea, 2020; Park, 2021),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Lee et al., 2021; Shin & 

Kang, 2018).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 초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인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은 자아존중감

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강요와 비일관성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청소년 초기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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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지원을 

받는 것은 학업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심어주

지만(Jung, 2010), 부정적인 자녀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려 사회적으로 위

축되게 한다(Shin & Kang, 2018). 청소년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적

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청소

년 초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보다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가 긍정

적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강요 비일관성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초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

아지는 속도를 낮추지만,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빠르게 낮아지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율성지지, 구조제공과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를 함양하고, 강요, 비일관성

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양하기 위해서 일상에서부터 부모와 자녀가 원만한 대화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술과 

청소년기 자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양적인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자녀 간 양질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부모역할 교육의 의무화도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의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

궤적을 살펴보고, 부모양육 태도의 6가지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에

도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기에 추후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녀를 양육 함에 있어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KYCPS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묶어서 측정하였다. 추후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각각 측정하여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는 2018~2021년까지의 데이

터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COVID-19 이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실태를 다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성

취 등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이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추후 COVID-19 이후 변

화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추적 관찰할 수 있으며, 부모양육태도, 교우관계, 교사 관계 등

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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